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농아사역에 관심 가져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월례회 때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누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델라웨어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족은 2003년에 처음 미네소타주로 이민을 와서 2008년까지
미네소타에서 5년간 미국 문화와 미국수화를 부지런히 배우며 선교사역을 하다가
2009년에 델라웨어주에서 농아교회를 개척하였고 이곳에서 사역한지도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농아교회는 미국교회의 교육관을 주일마다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매주 주일오전예배를 드리고 매달 마지막주에만 주일 오후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농아교회에는 교인이 20~25명인데 대부분 미국인 농아인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와 성경공부는 미국수화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도버시(델라웨어주도)에 가서 매주 목요성경공부를 가르치고 있고
2012년부터는 뉴지저주에 가서 매달 첫째주 금요일에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델라웨어에 접해있는 다른 주에도 많은 농아인들이 있지만 실제로 농아교회나 농아목회자
가 없어 복음을 들을 기회와 성경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교회에 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농아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델라웨어까지 멀어서 올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일에 동시에 여러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평일에 제가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2013년부터는  남미의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 정기적으로 선교하러 다녀왔고 
그 후 브라질에도 선교하러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남미에는 농아교회가 매우 부족하고 특별히 농아사역을 위한 농아인 교역자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곳에는 특히 많은
농아인 청년들이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그 곳
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한국에서 17년, 미국에서 12년동안 목회를 하였는데 한국과 미국, 남미에서 사역의 공통점은 청각 장애 
때문에 대부분의
농아인들이 직업을 제대로 가지지 못해 경제적으로 대부분 어려운 편이고 그로 인해 또한 농아교회도 함께 어
렵고
많은 목회자들 또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농아인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비해 정보와 소식을 접하는 것이 느린 편입니다.

요즘에  기술이 발전해 라디오와 TV를 통해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만 농
아인들은 이런
문명의 혜택을 잘 누리지 못하고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없는 것을 볼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과 남미에서 기회가 닿는대로 복음을 전하고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
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콜롬비아와 브라질과 칠레에서 선교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콜롬비아 먼데린에 있는 농아교회는 일반교회 교육관을 빌려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사정상 새로
운 곳에 이전하게  되어 여러가지
교회에 필요한 것이 필요하다고 저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 농아교회에서도 조금은 돕지만 재정이 부족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콜롬비아에 있는 농아교회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농아선교와 
사역을 위해 계속해서 관심가져주시고
기도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농아교역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농아신학교를 세워 신학을 가르치
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귀한 목사님 내외분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함께 동역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
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목사님과
목사님 사역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철 목사 드림.


